
6 THE SAFETY TECHNOLOGY 

희망찬무자년(戊子年) 새해가밝았습니다.

올해에는독자여러분의바라시는모든일이성취되고, 가정과일터에사랑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안전인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답보상태에 있던 전국의 산업 재해율이 3년 만에 감소하였고,

우리대한산업안전협회가관리하는사업장의재해율도처음0.3%대에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월간『안전기술』은 지난 9년간 국내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안전전문지로 자리 잡았고, 우리 협회는“VISION

2011”을선포하고달성계획을수립함으로써최고의종합안전컨설팅기관으로가기위한초석을다진해이기도합니다.

저는평소에우리협회와같은공익법인이여러안전분야에서사업을확장해나갈때산업재해는예방되고, 재해율은감소되

며, 이를통해국가에기여한다는소신을가지고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협회가“VISION 2011" 계획을 바탕으로“안전인증·검사 사업”, “원격교육훈련사업”등 다양한 신규 사업의

진출로미래성장엔진을마련한것도이와맥을같이하고있습니다.

지난해말서해안에서발생한유조선충돌사고로많은주민들이생활에고통을받고있는가운데자연생태계는파괴되어이

를복구하는데만도20년이상이걸린다고합니다. 사람의한순간실수가얼마나큰재앙을부르는지보여주는사례로서우리모

두에게“안전”의중요성을크게일깨워준사고였습니다.

금년은쥐띠의해입니다.

예로부터쥐는지진이나태풍, 홍수등자연재해를미리예고하는영물로“안전”을상징하는동물입니다. 지난아픔을교훈삼

아올해에도우리안전인들은늘해왔던것처럼근로자의생명을지키는파수꾼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는다짐을해봅니다. 

산업현장에서우리안전인들이흘린땀방울은근로자의생명을지키고, 소중한가정을지키며, 나아가밝고안전한사회를만

듭니다.

우리협회는밝고안전한세상을만들어가는데항상여러분과함께하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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